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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낙안(樂安)읍성

김형주

백성을즐겁고편안하게다스린다는웅숭

깊은 애민정신이 깊게 스며있는 낙안읍성은

고려 후기 남해안 일대에 왜구들이 자주 출

몰하자 1397년에 낙안 출신의 절제사(節制

使)인 김빈길(金贇吉)이 흙으로 성곽을 쌓은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세종실록을 살펴보

면 1424년 9월부터성벽재료를돌로고쳐쌓

으면서 원래의 규모보다 크게 확장되었으며

1450년에마무리하였다고기록되어있다

성벽의 둘레는 1385m에 이르며 동문터의

남쪽 부분이 가장 완벽히 남아있다 높이는

42m이고 위쪽 너비와 아래쪽 너비는 각각

34m 78m이다 아래쪽에 커다란 석재

를 이용하여 쌓아 올리면서 틈새마다 작은

돌을 쐐기박음 하였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석재의크기를줄였다 또한성문은 3곳이었

는데옹성을두지않았고 성문옆에쌓은네

모난적대(敵臺)는 4개만설치되었다

성 안에는 우물 2곳과 연못 2곳이 있었으

며 성밖으로성벽을에둘러판해자(垓子

원형의 도랑)는 설치되지 않았다 병자호란

때 크게 활약한 임경업 장군이 낙안군수로

재직하던시기인 1626년성을새로수축하여

성문을보호하는옹성이설치되었고무너진

여장도 다시 쌓았다 현재 남아 있는 읍성의

모습은 조선 초기 성곽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읍성은 낮은 구릉을 포함한 평지에 동서

방향의 긴 장방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문

과 서문 사이를 중심축으로 하여 북쪽부분

에는 동헌 내아 객사 낙민루 낙민관 등의

관아건물이배치되어있고남쪽부분에는민

가 대장간 장터 큰샘 등 민간 건축물이 자

리잡고 있다 동문(樂豊樓)과 남문(雙淸樓)

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낙추문(樂秋

門)으로불린서문은터만남아있으며 옹성

은 남문터와 서문터에서만 흔적을 볼 수 있

다

적대는기록에전해지는대로동문터좌우

와 동북쪽동남쪽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있

다 낙안 객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궁실조

에따르면 1450년 군수이인(李茵)이 건립하

였다고하나 1547년에부사오성(吳誠)이건

립하였다고전하기도한다 몇차례의중수를

거쳐 1909년이후낙안초등학교교실로사용

되었으며1983년에개수하여오늘에이른다

민가지역에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박의준 가옥 등의 전통민가 9동을 비롯하여

290여 채의 초가집에 120세대 300명 남짓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장간과 감옥 등

의 옛모습을살펴볼수 있다 이곳에서는매

년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 낙안민속문화축

제 낙안읍성 전통음식축제가 개최되는 등

살아있는민속박물관의역할을톡톡히해내

고있다

고창읍성해미읍성과함께보존상태가양

호한조선시대읍성가운데하나로대표적인

성곽마을이다 낙안읍성은 1983년 사적 302

호로 지정됐으며 인근에는 출판인 한창기

선생이 평생 모은 6500여점의 소중한 유물

을 수장하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자리한

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학예실장

호남유학사중에독창적인학설을수립하고오랫동안강

학활동에힘써가장많은문인을배출한인물로는단연노

사 기정진(蘆沙 奇正鎭17981879) 선생을 손꼽는다 노

사선생은조선후기내내논란이되었던인물성동이론을이

일분수(理一分殊)철학체계로일거에해결해조선조6대성

리학자로받들어졌다

뿐만아니라중국과일본에이어우리나라에서구제국주

의 침략이 잇따르자 위정척사운동을 전개 프랑스 침략을

막아냈다 이런 노사 선생의 학문과 정신은 그의 문인들에

게도이어졌다 노사선생의문인들은직전 재전을 포함하

여 4000여 명을 상회한다 문인들 역시 기정진의 주리철학

과 위정척사사상을 계승해 한말 일제 침략 속에서 호남 지

역의병운동을주도 다른지역의모범이됐다

노사 선생은 전북 순창 복흥에서 태어났으나 양친이 세

상을떠난 18세이후에는장성에줄곧거주했다그는늘곤

궁해여러번이사를다녔는데 결코자신의운명에굴하지

않고학문에힘써그명성이널리알려졌다그중청나라사

신이우리나라에낸문제를푼일화는유명하다 당시서울

사람들이문제를풀지못하고기정진이홀로해결하자당시

국왕은 서울의수많은사람들의안목이장성에사는외눈

보다못하다(長安萬目不如長城一目)는평가를했고이후

장성을 선비의 고장 또는 문향골로 부르게된 계기가됐

다

이처럼 인생과 천리에 깊이 통찰했던 노사 선생은 46세

되던 1844년 여름장성남암(南庵)에피서하면서 납량사의

(納凉私議)를짓고난후다음과같이피력하였다

아내가남편의지위를빼앗고 신하가임금의지위를빼

앗으며 오랑캐가중화(中華)의지위를빼앗는세가지는천

하의대변이다그런데기(氣)가理의지위를빼앗는다면저

세가지변괴는곧차제로올일이다(妻奪夫位臣奪君位夷

奪華位若氣奪理位則彼三變者卽次第事耳)

이것은기(氣)를중시하고리(理)를천시하면국가간이나

군신 가족간에중대한변괴가발생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관점에따라기정진은기호학계의호론과낙론이모

두 리(理)의 분수를 기(氣)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파악했

다 이에천명과성의분열이일어나고학계와사회의분열

과혼란이일어난것으로생각했다노사선생은리일(理一)

에 이미분수(分殊)가 내재돼있다고보아야천명이주재하

며리가기를주재하게된다고했다

노사선생은 1862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조세부정에 항거해 곳곳에 민란이 일어나자 임술의책(壬

戌擬策)을 지어 지배층의잘못을질타했다 선생은예의염

치를 지켜야 할 사대부들이 이익을 다투는 마음 때문에 곳

곳에 부정이 일어난다고 파악하고 공공(公共)에 바탕을 둔

사회정치질서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는 양반 등

의특권층을인정하지않았으며 서원의남발과과거제도의

문제점들을지적하고천하사람들을위한공공의정책을실

현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개혁론은 고창의 안중섭이나 강인회 정하

원 장성기양연담양이최선등문인들에게계승됐고그들

은사대부들의이익을추구하는습속을바꾸고삼정의제도

적인측면이나토지소유의불균등을해소하자고주장했다

이는후일 1894년 고창에서일어난동학농민혁명의사회경

제적개혁의기본토대가됐다

그는 또한 프랑스군이 쳐들어오자 조정에 6조에 달하는

내수외양책(內修外攘策)을 주장 인심을 결집시켜 프랑스

군의침략을막아냈다 이 6조는제국주의의침략적속성을

깊이파악한명문으로서 언로와 인재등용 신분에관계없

는군사훈련을통한내수책과외적을요격하자는전략을마

련한외양책으로서당시가장적절한외적방어책이기도했

다 이에 조정에서는 기정진에게 공조참판경연특진관(經

筵特進官)을 제수하여 깊이 감사를 표했다 실로 기정진의

방책은당시국가적위기를극복하는원동력이되었던것이

다

노사선생의내수외양책은조선조말의병운동으로계승

됐다 노사 선생의 손자인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은

1896년장성과나주일대의향촌군사력을모아일제에대항

했고노사선생의문인이었던녹천(鹿川) 고광순(高光洵)과

성재(省齋) 기삼연(奇參衍) 역시 1896년 의병운동에 이어

1907년에는일제의지형적이점과군사력강화를통해일제

와 맞섰다 특히 기삼연의 전략은 향촌민들의 지지를 바탕

으로재정과군사력을마련하고유리한지형조건을이용하

여적을격파한다는것으로서기정진이마련한방어전략을

계승한것이었다

일제강점기이후로도노사선생의문인과후학들은노사

선생의주리철학과위정척사사상을계승 인의도덕에기반

한유학을숭상하고개인주의에기초한서구적가치에반발

하여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리를 강조했다 이러

한 노사 선생의 학문과 문인들의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영

호남지역에강인하게계승돼꿋꿋히의리를지키고국가와

민족에대한도리를다하게하는원동력이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와 그의 문인들에 관한 연구는 현재

어떠한가 나란히조선조 6대성리학자로평가받는퇴계(退

溪) 이황(李滉) 선생은 1978년부터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이설립돼매년 4차례씩퇴계학보를간행하고있고영남지

역에는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연구소가 설립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일본이나 대만 미국 독일에 각각

퇴계연구소가있다

율곡(栗谷) 이이(李珥) 선생의경우에도율곡연구원이설

립돼매년2차례씩율곡학보를간행 현재 34집에이르고있

으며율곡교육원을만들어율곡의사상과정신을계승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사 선생의 경우는 대학이나 사회에 기초 연

구기관이전무하다 고려시대와조선시대 10대문장으로유

명한 영재(寧齋)) 이건창(李建昌) 선생은 노사 선생의 학설

을 중국이나 조선에서 그 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학설이라고했다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훌륭하지만 노사 선생과 그

의문인들의활동도그못지않은것이다 서둘러노사학연

구원이수립돼체계적이고심도깊은연구가진행되길기대

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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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곤 원광대연구교수

전라도 1000년 호남을바로세우자

제5부도전정신과정의로빚어낸역사

한말의병이끈당대최고의학문 노사학(蘆沙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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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6대성리학자노사기정진

리일분수 理가氣를주재한다주장

사대부이익다툼에부정생긴다질타

공공기반둔사회정치질서개혁설파

한말위정척사호남 의병 주춧돌

공동체책임의리강조동학혁명토대

내수외양책으로프랑스침략막아

노사학문과정신호남지역에계승

대학사회등기초연구기관전무

노사학연구소건립학파재건힘써야

장성고산서원(高山書院)은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 1878년정사(精舍)를지어담대헌(澹對軒)이라이름짓고학문을강

론하던곳으로후손들이 1924년에중건한후 1927년에고산서원(高山書院)이라편액을걸었다전남도기념물63호다

국사편찬위원회박사급연구원역임

순천대지리산권문화연구원 HK 연구교

수역임

고산서원장의

조상들의

따스한숨결이느껴지는

살아있는민속박물관

학문에 충실하고국가위기땐칼을들어라


